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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사도행전 16-19장  온 세상의 왕, 예수

바울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왕의 통치 아래 온 세상이 누리게 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분명했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들이었습니다.
(13:47,사49:6, 시2,72,89 참고/ 요15:18-19)

로마제국은 안정적인 치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종교 행사는 모든 이가 참석해야 할 사회적 의무였지만,
종교에 민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인 열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워낙 배타적이라 타민족과 교류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공동체는 특권도 없이 공식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와 다른 개별공동체였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선교를 위해 이방인과도 밀접하게 접촉했습니다.
제국은 특권을 요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 경우를 심히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에게 황제의 칭호를 붙였습니다(주님, 퀴리오스).
(16:21-22,17:4,7,19:10,21,23)

유대교는 기독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란에 휩쓸려 있던 특권마저 빼앗길까 염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으며(17:5,13, 18:6,12),
결국 그들의 고소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18:12-17).

주님은 끌려간 법정에서 선교의 정당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문제를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판결합니다(18:15).
바울을 <유대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한 제국의 공식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열외특권을 누리며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18:9-10)”

나는 <온 세상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❶ 모든 상황과 사람이 주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깨닫습니까?
❷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 나의 구주로 선포할 때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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